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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에 255만4000명 가입…내년 청년미래적금 출시

등록 2025.12.31 10:02:03

[서울=뉴시스]우연수 기자 = 청년도약계좌가 약 2년 반의 운영 기간 총 255만4000명의 가입자를 모집했다. 

3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후 총 374만1000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 중 255만

4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.

청년도약계좌는 올해 신규 가입이 종료되지만 12월 가입 기간까지 계좌를 개설한 청년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

간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.

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금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경 출시될 예정이다. 청년도약계좌의 기존

가입자에게도 상품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약계좌와 미래적금 간 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.

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"올해 신규 가입은 종료되지만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이 만기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

택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"며 "앞으로도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 연계를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준

비하는 과정에서 금융이 실질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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